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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■컨슈머인사이트 여가생활 리포트 ④여가활동 경험률
거리두기 풀리자 핫해진 여가활동? ‘문화예술 관람’과 ‘여행’ 
	 

	
	·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된 4~5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
· 문화예술 관람, 관광∙여행, 사회교류 상승 탄력 돋보여
· 가장 대중적인 활동은 ‘오락∙휴식’
	

	
	· ‘문화예술 직접 하기’ 경험, 10명 중 1명 꼴로 적어
· 물가 폭등∙경제 불안이 모처럼의 활성화에 ‘찬물’ 우려
	




	<리포트 순서>
① 여가시간 충분합니까? 5명 중 3명은 “NO” (2022.4.26)
② 여가활동 관심? 젊을 땐 ’오락·휴식’ 나이 들면 ’운동’ (2022.5.17)
③ 포스트코로나 여가활동 ’관광∙여행’이 압도적 1위 (2022. 6. 20)
④ 거리두기 풀리자 핫해진 여가활동? ‘문화예술 관람’과 ‘여행’



[bookmark: _Hlk113352873]○ 국민 여가생활 경험이 방역조치 변화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.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인 '오락·휴식' 경험은 큰 변화가 없으나 ‘문화예술 관람’, ‘관광·여행’, ‘사회교류’ 등 코로나 이후 극히 제한됐던 대면활동 분야의 상승세가 뚜렷하다.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이를 향유하는 계층별 격차도 컸다.
○ 데이터융복합·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‘여가·문화·체육 주례조사(매주 500명)’에서 지난 8월까지 19세 이상 성인 2만2,658명에게 '3개월 내 여가활동 경험(여가활동 경험률)'을 묻고 분야별, 세분활동별로 추이를 비교했다.
[bookmark: _Hlk113353699][bookmark: _Hlk113364837][bookmark: _Hlk113353426]□여가활동은 크게 ‘여가∙사회’와 ‘문화∙체육’의 2개 활동으로 구분했다. 이 중 ‘여가∙사회’는 △오락·휴식 △관광·여행 △자기계발·자기관리 △사회교류의 4개 분야로, ‘문화∙체육’은 △운동·스포츠 직접 하기 △운동·스포츠 관람하기 △문화예술 직접 하기 △문화예술 관람하기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.
□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,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.bigdata-culture.kr에서 공개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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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분야별 경험률 : ‘오락∙휴식’이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
○ 조사기간 평균 여가활동 경험률은 △오락∙휴식이 5명 중 4명(80%) 꼴로 가장 높았다.  그 다음은 △관광∙여행(58%)으로 5명 중 3명꼴이었으며, △운동∙스포츠 직접 하기(54%) △자기계발∙자기관리(49%) △사회교류(47%)는 대략 2명 중 1명 정도였다. △문화예술 관람하기(38%) △운동∙스포츠 관람하기(26%)는 비교적 낮았고 △문화예술 직접 하기(11%)가 10명 중 1명꼴로 가장 저조했다[그림1].
○ 여가활동 경험률은 분야와 시기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추이를 보였다. 사적 모임이 확대된 3월부터 운동∙스포츠 직접하기, 관광∙여행, 사회교류 경험이 증가하고 오락∙휴식은 감소했다.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4, 5월 이후에는 문화예술 관람하기와 관광∙여행을 필두로 여가활동 전반의 경험률이 증가 추세다.
□ 오락∙휴식 분야는 조사기간 내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. 산책∙걷기, 쇼핑, 영상콘텐츠 시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. 조사 시기별 경험률 변화가 거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.
□ 관광∙여행은 코로나 발생 이후 극도로 제한된 활동임에도 비교적 높은 경험률을 보여왔으며 올 들어 상승세가 뚜렷하다. 특히 거리두기와 실외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4, 5월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다.
□ 문화예술 관람하기는 모든 분야 중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다. 영화관, 전시관, 박물관 등 접근이 쉬우면서도 코로나 기간 극히 제한됐던 대면 활동이다.
□ 반면 자기계발∙자기관리, 운동∙스포츠 관람하기, 문화예술 직접 하기 등 대면 필요성과 장소의 제약이 크지 않은 분야는 오락∙휴식처럼 시기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았다.

■ 성별∙연령대별 비교 : 운동∙스포츠 활동 외에는 20대 여성 경험률 최고 
○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가 남성보다 활발했다. 여성은 자기계발∙자기관리(54%)와 사회교류(52%) 분야에서 남성보다 10%포인트(p) 가까이 앞섰고 문화예술 관련 2개 분야(관람하기와 직접 하기)에서도 남성을 앞질렀다. 남성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은 운동∙스포츠 2개 분야(관람하기와 직접 하기) 뿐이었다.
□ 그 중 20대 여성은 문화예술 관람하기(51%), 자기계발∙자기관리(64%), 오락∙휴식(88%) 부문에서 모든 성∙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.
[image: ]
○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계층은 남녀 공히 비교적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. 8개 분야 중 운동∙스포츠 직접 하기, 사회교류, 운동∙스포츠 관람하기, 문화예술 직접 하기에서 청장년층을 능가했다[그림2].
○ 20대는 오락∙휴식, 자기계발∙자기관리, 문화예술 관람하기와 직접 하기가 매우 활발했던 반면 관광∙여행, 운동∙스포츠 경험률은 매우 낮아 분야별 편차가 두드러졌다.
□ 운동∙스포츠 직접 하기의 경우 5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높고 그 뒤로 60대 여성, 40대 남성, 50대 여성 순이었다. 남녀에 관계없이 건강에 민감한 시니어층일수록 운동∙스포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반면, 20대와 30대의 경험률은 상당히 낮았다.
○ 30, 40대는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했다. 사회활동과 육아에 많은 노력을 쏟는 세대로 여가생활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약했다.
 
■ 코로나 족쇄 많이 풀렸지만 경제상황이 걸림돌
○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코로나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, 특히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등락이 엇갈렸다. 분야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이다. 특히 ‘문화예술 관람하기’, ‘관광∙여행’, ’사회교류‘ 등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분야의 상승 탄력이 큰데 이는 불가피하게 제한됐던 활동의 본격 재개라는 의미가 있다.
○ 문제는 경제상황이다. 여가활동의 질(종류)과 양(경험률)을 좌우하는 큰 요소는 소득수준, 즉 가계경제 상황이다.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축이 모처럼 활기를 찾은 국민 여가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.


	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만 19~69세 남녀 500명(연간 2만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`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`를 바탕으로 한다. 여가에 대한 관심과 경험, 만족도 등 여가∙문화∙예술∙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해 국민 여가생활의 현황과 추이 변화를 포착, 분석할 수 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Copyright ⓒ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	For-more-Information

	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
	kimmh@consumerinsight.kr
	02)6004-7643

	현소리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
	hyunsr@consumerinsight.kr
	02)6004-7658



image2.png
[21] of712E 89l 208 HHE FO| meiw=ssw

op}AfE| RS sag S

2

20ps>> | SOEEFOEY
| e ae

214 22 214 224
g 128 18 28 3@ 42 58 ed 7 ey g 128 1@ 28 3@ 42 53 eE 73 ed

[#:2 712] 5 22,658%, i 500 Olre/0tf2d 2,0008~2,500% O [ZHE] Xt 7 L ot H O s X QL= o HEE2 RA RARILPR?
*EX]: ZAHRINO|E O HZOIIS F:2{| ZAHZEALTHE] 194 012!





image3.png
[O212] AYPCHE o712t E AYE o0 208w

opoH-AlS| 25 231418 85
oH=0 © (on=o
et 2304 26 207 233 &5) L (e ey 19y 1B Au)
—m 55 83
22134 81 78
73
64
60
50
37 36 35
2 23 24 Z i
14
13 . , 0
2000 oo 4ocf soch eochop 2004 300 4o Soof  60cHoR

[EEL 2] 25 22,6561, 25 500% O /024 2,000%~2,500% O R Kl IHRIL S Oyt K gl o et e 2ot gsiel
*H: P OIIAIOIE O |22 IIS 22 ZAHZEACHA 1940 01





image1.png
Consumerlnsigh.l.




image4.png
Consumerln Sigh'l'




